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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첫 개최

- 11월 15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개소 -

□ 특허청(청장 최동규) 특허심판원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1)를 개최한다.

□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여러 심판부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다.

ㅇ 또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

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ㅇ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한 건에 대해 여러 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

으로 인해 이들 사건을 병합해서 구술심리진행이 어려웠다.

1) 특허심판원 심판정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판관 합의체(심판장, 주심, 부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통하여 쟁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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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완공했다.

ㅇ 이날 개소되는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영상구술심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 이에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 대리인들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대․중소

기업 간 사건,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

심리가 더욱 활성화 되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청

에서 심판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첫 5인 합의체(심판장 천세창)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

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기계,

화학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한다. 양측 당사자들은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붙임: 1. 구술심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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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구술심리 연혁


